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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용 옥수수와 혼작이 가능한 콩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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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콩은 사람이나 동물의 중요한 단백질원이다.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콩은 식품의 재료로 이용되었고, 서양에 도입될 당시에

는 동물의 단백질 원으로 이용되었다. 옥수수는 화본과 사료작물 중 높은 에너지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작물이나 단백질 

함량이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. 최근 연구에서 옥수수와 콩을 혼작하거나 간작하여 사일리지를 만들었을 때 조사료의 전

체수량, 사일리지 품질 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.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초보단계에 있고 옥수수와 혼작이 가

능한 콩 품종육성이나 유전자원 선발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콩 유전자원 중 사료용 옥수수와 혼작

이 가능한 자원을 선발하고 혼작에 의해 생산된 조사료의 수량과 품질을 평가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 받은 349개의 콩 계통을 이용하여 옥수수와 혼작이 가능한 콩 선발을 실시하였으며, 최종 

11개의 계통을 선발하여 옥수수와 혼작시 조사료 수량과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혼작을 한 시험구의 조사료는 옥수수 단작에 비해 평균 14%의 수량이 증대 되었으며, 혼작을 하여 만든 사일리지는 옥수수 

단작 사일리지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1-2% 증대되었고, ADF, NDF의 비율이 낮아지고 TDN은 높아졌고, acetic acid의 함량

이 감소되는 등 사일리지 품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선발된 콩 계통은 옥수수와 혼작용으로 사용하던지, 혼작이 가

능한 콩 품종육성의 재료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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